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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상규산질비료 경엽 처리시기 및 처리량에 따른 기장의 생육 및 수량반응

최영대1*, 정기열1, 전현정1, 이상훈1, 강항원1

1경상남도 밀양시 점필재로20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

[서론]

기장은 키가 크고, 뿌리 뻗음이 약해 도복에 취약하다. 이는 기계수확을 어렵게 하고 수량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. 규산

질비료 시용은 작물의 줄기를 강하게 하여 도복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. . 본 연구는 기장의 도복을 경감하기 위하여 액상규

산질비료의 처리시기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시험품종은 이백찰이었고, 시험재료는 시판제품(규산나트륨 50% 함유)을 사용하였고, 2016년과 2017년에 처리시기(주구)

는 파종 후 35일과 45일, 처리량(세구)은 무처리, 벼 사용기준(규산나트륨 500㎎ℓ-1, 100ℓ/10a)의 1배, 2배, 3배량으로 경엽 

처리하여 분할구배치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. 기장은 10a 당 N 9kg, P2O5 7kg, K2O 8kg를 전량 기비로 시용하고 6월9일에 

60×15cm로 파종하였고, 주당본수를 2본으로 솎음하여 고휴 2열 흑색비닐피복 재배를 하였다. 기장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

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확기에 초장, 간장, 수장, 경태, 이삭수, 수당립수, 립중, 수량, 도복을 조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액상규산질 비료의 처리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간장이 감소하였으나, 다른 생육특성과 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

없었다. 파종 후 35일 처리구에서는 처리량이 증가에 대해 생육 및 수량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으며, 도복은 

무처리의 9에서 3배량 처리의 5로 약 40% 저감되었다. 파종 후 45일 처리에서 처리량 증가에 따라 경태, 이삭수, 수당립수, 립

중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, 간장, 수장은 처리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. 도복은 무처리 9에서 3배량 처리의 3까지 약 

70% 저감되었지만, 수량이 무처리의 320kg/10a에서 3배량 처리의 181kg/10a까지 43% 급감하였다. 기장에 대한 액상규산질

비료의 적정 처리시기 및 처리량은 파종 후 35일에 벼 사용기준(규산나트륨 500㎎ℓ-1, 100ℓ/10a)의 3배량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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